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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통협력공간 조성과정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소통협력공간 감사를 통해
행정의 난맥상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과정에 나타난 어설픈 행정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표면

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충청남도나 문체부와의 부실한 협의과정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

전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다. 소통협력공간이라는 명칭에 맞는

설계, 해당 공간이 들어설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활용, 활용을 위한 안전요건, 타

기관과의 협의 등 다양한 사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진행해야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내부에도 이런 복합적인 사안을 해결하는 나름의 공식적인 절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지며 한 부서에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모든 판단을 할 수 없다. 해당

사업과 연관된 다양한 문제를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느때

보다 중요해졌다. 그런만큼 대전시는 감사과정에서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만을 살펴봐선

안된다.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이런 문제가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소통협력공간은 시민들이 사회혁신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공간이

름에 걸맞지 않게 사업과정의 소통부재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업 자체를

백지화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오히려 이런 문제점에 대해 기록하고, 행정을 혁신해

나가는 사례로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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